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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별의 역할을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는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

역할 고정관념의 관계가 성별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218

명(남자=158, 여자=60)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SPSS Process Macro

Model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

별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는 남성에게만 유

의하게 나타났고, 여성에게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

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차별적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에 있어 시사

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부장주의, 성역할, 성차별, 성평등,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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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기회의 증가로 여성 지위의 괄목한 만

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성불평등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세계경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의 네 개 영역에서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한국

의 성평등 수준은 153국 중 101위을 나타냈다

(World Economic Forum, 2020). 한국의 성 불평

등은 국가 간 편차가 높은 편인 정치적 권한,

경제적 참여와 기회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엔개

발계획(UNDP)에서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

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분

야의 통계를 통합해 산출하는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의 2020년도 통계

에서는 한국이 전체 189개 국가 중 10위를 차

지해 오히려 성 불평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

다(UNDP, 2020). 그러나 세부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성 사망률이나 청소년 출산율, 중

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 인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는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 청소년 성에 대한 강한 사회문화적

규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송영훈, 2017), 경제 참여율과 같은 영

역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성불평등은 인간의 기본권, 평등권의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출산

율 저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제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정재훈,

2018).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

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정영화, 2018),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

도와 정책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반발을 야기

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

다. 더 나아가 성차별주의와 관련하여 개인들

의 인식 변화를 낳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주의적 인식과 태도

가 형성되는 과정, 기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Glick와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주

의(ambivalent sexism) 이론에서는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한다(Glick & Fiske, 1996, 2001). 적대적 성

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의 전통적인 시각과 일

치하는 것으로 ‘여성은 무능하고, 지나치게 감

정적이며, 성적 유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와 같이 여성에 대한 적

대적, 혐오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온

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은 따뜻하고, 친절하

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와 같이 표면적으

로는 긍정적인 평가처럼 보이지만, 여성에 대

한 고정관념, 전통적인 성역할에 여성을 제한

시키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나 상보적 역할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강

화한다고 여겨진다(Glick, Fiske, 2001). 가령, 자

애로운 어머니, 헌신적인 아내처럼 전통적인

성역할을 준수하는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가 나타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직업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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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여성처럼 전통적 성역할을 깨뜨리는

여성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나타내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가부장제는 정치, 법, 경제, 종교적 영역에

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조화된 지배를 지칭

하는 것으로(Goldberg, 1993), 본질적으로 성차

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공적인 영

역까지 사회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Walby, 1990). 특히 가족은 개인의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적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하수정, 박성

연, 2011; O'Bryan, Fishbein, & Ritchey, 2004;

Steinberg, 2001), 아버지의 불균형적 권력, 성역

할의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특징

지어지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차별

주의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윤희, 정주리, 2019). 실제로 성윤희, 정주리

(2019)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이 밀접하게 관련됨

을 보여준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것의 중요

성에 비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가부장적 환경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주 초점이 가부장적 가

정환경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 남

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있고, 연구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했다는 점에

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사람

들의 성차별주의적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성

윤희, 정주리(2019) 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연

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자 한

다. 첫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성윤희, 정

주리(2019)의 연구에서는 성차별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평가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양가

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성차별주의

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로 개념화하고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검증하

고자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이란

남성 또는 여성의 특성이나 능력에 대한 상대

적으로 경직되고 과잉 단순화된 평가를 의미

한다(김동일, 1999).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성

역할 고정관념은 성역할에 부합되는 행동이

보상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강화

학습이 발생한다(Bussey & Bandura, 1999). 이

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에 따라 남녀 간

역할을 구별하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

할 고정관념에 대한 자녀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성역할의 다세대 전수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에 관한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양성평등/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정

내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경직되고 제한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령,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

는 전통적인 가정일수록 남아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을 좀더 선호하고,

여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l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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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fin, & Patterson, 2008). 또한, 자라면서 부모

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자

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성역할 고정관

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pstein

& Ward, 2011).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은 단순히 성역할 분

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O’Neil, Nadeau(1999)는 가부장

적 사회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차별주의를

유지, 영속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남성은 공적 영역에, 여성은 사적 영역에

적합하다는 경직되고 제한적인 성역할 고정관

념은 공적인 것은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 사

적인 영역은 사소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주의를 정당화하

는 가치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젠더 연구

자들은 또한 여성은 선천적으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면,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취지향

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 그리고 이러한 젠더 본질주의가

고정관념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성차별의 주

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Ridgeway & England.,

2007). Bobbitt-Zeher(2011)의 질적연구에서는 여

성은 감정적이고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

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간주되는 직업 영역

에 여성은 부적절하다와 같은 성 고정관념은

성차별적인 회사의 규정과 상호작용하여 여성

에 대한 낮은 승진 기회, 성별 소득격차, 고용

기회 박탈과 같은 직장 내 성차별과 연관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실증연

구에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

별주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

향을 미치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적 인

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컸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

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의 증가와 함

께 남녀 아동 및 청소년에서 모두 감소하지만

그 감소의 폭이 여학생들에게서 급격하게 나

타났다(좌현숙, 201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

성평등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하위영역의

양성평등의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정영주,

2009).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생에게도 일관되

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가적 성차별적 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병해, 고재홍, 2006).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할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

관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될 가

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별에 의해 조절된다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주의, 젠

더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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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양성희, 2019, 01.19; 최유숙, 2019). 최근

몇 년간 많은 대학에서는 20대 여성을 중심으

로 페미니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남성으로서 특권을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많은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목소리라고 느끼며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

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2020). 성차별주의는 성폭력, 혐오표현 등 우

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성

차별주적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부장적 가정환경,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의 영

향력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청년들의 성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마련에 있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

로, 성차별주의에 대한 단일차원의 척도를 사

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

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성윤희, 정주리, 2019), 이러한 관계가 남

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양가적 성차별주

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성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정도가

높고,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

의가 더 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 즉 변

인 간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

(Glick et al., 2000)에 비추어 볼 때, 성차별주

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로 평가할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의 영향력

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더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가

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련을 지지하는

문헌(Cunningham, 2001; Epstein & Ward, 2011;

Fulcher et al., 2008)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Bobbitt-Zeher, 2011; Koch, D'Mello, & Sackett,

2015; Ridgeway & England., 2007)를 토대로 가

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

를 검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가부

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2.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 성별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4. 성별은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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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

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학교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였고, 이

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

이 제공되었다. 총 218명(남자 = 158, 여자 =

60)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남녀 성비는 연구대

상이 속한 학교의 성비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료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

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첫 페이지에 연구

및 연구윤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참여에 대

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설계 시 주어진 질문에 모두 응답을 해

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

여 수집된 자료에서 결측치는 없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4.75세(SD = 3.52)이

었고, 연령범위는 17세 ∼ 40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부장적 가정환경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

용한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7문항은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우리집은 가부장적이

다”라는 문항을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문항

예시는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딸보다 더 중

요하게 여긴다,” “우리 집에서 좋은 것은 남자

가 우선이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집안

의 우두머리이다”이다.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 아들 또는 딸만

있을 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성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문

항에 자신의 가정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성윤희, 정주리

(2019)의 연구에서는 .90, 본 연구에서는 .93으

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혜리

(2007)가 김동일(1999)의 성 고정관념 척도를

문화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성역

할 고정관념 척도에서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

념을 묻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시는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

을 하는 것이 좋다”, “생활이 곤란하지 않다

면 취학 전 아동을 가진 어머니는 직장에 나

가지 않는 것이 좋다”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고혜리(2007)의 연구에서는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상수, 백영

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이 개발한 한

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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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가부장적 가정환경 - 　 　 　

2. 성역할 고정관념 .28** - 　 　

3. 적대적 성차별주의 .09 .58** - 　

4. 온정적 성차별주의 .09 .65** .72** -

합의 평균 16.42 12.78 22.23 24.82

합의 표준편차 7.70 5.20 8.80 9.81

주) **p <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문항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218)

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온정

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 총 24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문항 예시는 “여성들은 곤란하

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를 찾는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문항 예시는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K-MSI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는 .95이었으며, 적대적 성

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 온정적

성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

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부장적 가정환경

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지각된 성

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분석(연구문제 1)을

위해서는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

였다. 다음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연구

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가부장적 가정

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변인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

역할 고정관념(r = .28, p < .01)과는 정적 상

관을 나타냈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

차별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적대적 성차별주의(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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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t

가부장적 가정환경
남성 2.03 0.87

-0.61
여성 2.12 1.17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 1.95 0.77

4.29***

여성 1.49 0.53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 2.05 0.74

7.27***

여성 1.33 0.37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 2.30 0.79

7.55***

여성 1.46 0.51

주) ***p < .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N=218)

.58, p < .01), 온정적 성차별주의(r = .65,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721, p < .0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에 차이가 있는

지를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부장

적 가정환경을 제외한, 성역할 고정관념(p <

0.001), 적대적 성차별주의(p < 0.001), 온정적

성차별주의(p < 0.001)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예측변인에서

매개변인의 경로의 유의성, (b) 매개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경로의 유의성, (c) 예측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경로의 유의성. 그러나 최근 여

러 연구자들은 Baron, Kenny(1986)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Hayes(2009)는

Baron,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논

리의 명료성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검정력이 낮고,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이 실제 수치값이 아닌 논리적 설명에 의존하

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 유

의한 관련성이 선행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

고 있다. 또한 Shrout, Bolger(2002)는 예측변인

과 준거변인 발생 시점이 서로 먼 경우나, 예

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비해 시간적으로 선행하

는 경우에는 예측변인과 준거변인간 관계의

유의성이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제안하고 있다. 표 3,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유의한 관련이 없으나,

가부장적 가정은 개인의 성장 환경을,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현재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인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가부

장적 가정환경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선행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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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t R2 F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역할 고정관념 0.19 .28 4.29*** 0.08 18.37

가부장적 가정환경 → 온정적성차별주의 0.12 0.09 1.36 0.01 1.84

가부장적 가정환경
→ 온정적성차별주의

-0.12 -0.10 -1.83
43.22 81.84

성역할 고정관념 1.28 0.68 12.67***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신뢰구간

Low High

0.25 0.07 0.12 0.39

주) ***p < .001. **p < .01. *p < .05.

표 4.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B β t R2 F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역할 고정관념 0.19 0.28 4.29*** 0.08 18.37

가부장적 가정환경 → 적대적성차별주의 0.10 0.09 0.35 0.01 1.18

가부장적 가정환경
→ 적대적성차별주의

-0.09 -0.08 -1.34
34.23 55.95

성역할 고정관념 0.02 0.60 10.45***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신뢰구간

Low High

0.19 0.07 0.09 0.32

주) *** p < .001, **p < .01, *p < .05

표 3.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다고 볼 수 있다.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가부

장적 가정환경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추정

치는 β = 0.19로 나타났고, 매개모형에서 부

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09 ∼ 0.32]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두 변인의 적대적 성차별주

의에 대한 설명량은 34.23%로 나타났다. 온정

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추정치는 β = 0.247로 나

타났고, 매개모형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12 ∼ 0.39]로 0을 포

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두 변인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설명량은 43.22%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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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SE t

종속변인: 성역할 고정관념

상수항 0.83 0.18 4.49

가부장적 가정환경 0.88 0.19 4.79***

성별 -0.64 0.14 -4.71***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별 -0.42 0.12 -3.40**

종속변인: 적대적성차별주의

상수항 0.00 0.06 0.00

가부장적 가정환경 -0.08 0.06 -1.34

성역할 고정관념 0.60 0.06 10.45***

종속변인: 온정적 성차별주의

상수항 0.00 0.05 0.00

가부장적 가정환경 -0.10 0.05 -1.83

성역할 고정관념 0.68 0.05 12.67***

주) ***p < .001, **p < .01. *p < .05

표 5.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

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표 5

에 보여주는 것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

별의 곱셈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β = -0.42,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남성의 경우 가

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β = 0.46, p < .001), 여성의

경우에는 두 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유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

는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하여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추론검정을 이용하였다

(Hayes, 2013). PROCESS macro는 조절된 매개지

수와 조절된 매개지수 추론검정의 결과물(부

트스트랩 신뢰구간 포함)을 제공하고 있다. 조

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는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추론

한다. 5,000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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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조절변인 종속변인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성별
적대적 성차별주의 -0.25 0.08 -0.41 -0.11

온정적 성차별주의 -0.29 0.08 -0.44 -0.13

표 6. Bootstrapping 효과

그림 2.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역할 고정관념,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주) c’와 b1 경로계수의 경우 적대적성차별주의와 온정적성차별주의에 대한 값을 /로 구별하여 표기함.

즉, / 앞은 적대적성차별주의, / 뒤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경로계수임.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된

표준화 회귀계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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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 성별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종속변인: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 0.28 0.07 0.15 0.42

여성 0.02 0.04 -0.05 0.11

종속변인: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 0.31 0.07 0.19 0.44

여성 0.03 0.05 -0.06 0.13

표 7.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핑을 실시한 결과,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적

대적성차별주의와 온정적성차별주의에서 모두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

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표 7

에 나타나 있듯이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반

면(β = 0.28, SE = 0.07), 여성의 경우에는 유

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정환

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온정적 성차

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반면(β = 0.31, SE = 0.06), 여성의 경

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

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

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모두)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

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

유로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만을 연구대상에 포

함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것, 성차별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개

념화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성별의 영

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의 조절효

과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

환경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성별의 조절효과

가 유의한 반면(p < .01), 가부장적 가정환경

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성차별주

의와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

경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유의한 관련이 있

었지만(p < .01), 여성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

이 없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13

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의 관계는 남성

과 여성 중 남성에게만 유의하고, 그 효과 역

시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

에서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추후연구

를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가 다른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

가 발생하는 이유를 심도 있게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둘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

주의 간 직접적 관련이 없었으나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발생 시점이 멀거나, 시간적으로 예

측변인이 준거변인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두

변인 간 유의한 관계가 매개효과 검증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Shrout와 Bolger(2002)의 주장

을 근거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

별주의 간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가적 성

차별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

의 모두)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보고한 사람

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았고, 이는 다시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한다고 보고한 사람들

일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

(Cunningham, 2001; Epstein & Ward, 2011;

Fulcher et al., 2008), 직장 내 상사의 성 고정

관념과 성차별적 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한

Bobbitt-Zeher(2011)의 경험연구 결과와 일관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선

행연구를 종합하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

들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고, 높은 성

역할 고정관념은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적

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에서 논의할

성별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

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부

장적 가정환경은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 여성의 성역할 고정

관념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환경

이 가부장적인 정도가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

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부

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탐색이 필요하나 가

설 수준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첫째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역할 고

정관념은 남성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형성되

어 있어서 남성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채택한

반면, 여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성차

별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 간의 차이를 경험하

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정해 나갔을 가능성

이 있다. Ramos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여

성의 경우 성차별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암묵적 성 고정관념(implicit

gender stereotypes)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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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성차별 노출 여부가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노출된 경

험이 성 고정관념이 아닌 정확성에 기반한 평

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역할 기

대와 규범에 대한 요구가 딸에 비해 아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 결과일 수 있다(좌

현숙, 2011; O’Neil, 2008). O’Neil(2008)은 성역

할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여성에 비해 남

성에게 훨씬 더 엄격한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남성은 과잉되고 경직된 방식으로 남성의 성

역할을 내재화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가정에서 남성다움, 여성

다움에 대한 요구가 아들과 딸에게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가부장적 가족 문화는 남아 선호

의 유교적 가치와 맞물려 남성다움에 대한 압

력이 남성에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

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미치

는 간접효과가 남성에게는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와 앞서 논의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의 경우 가정환경이 가부장

적인 정도가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도

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다소 차이 있는 경로를 보

이는데,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

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데 이는 성역할 고

정관념의 매개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을 보여준

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가

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은 아니

나,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로 인해 간접

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들의 성차별주의적 태도와 인

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

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적 태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관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

된다는 연구결과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부모가 양성평등적 행동의 모

델링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를 바꿀 수 없

는 경우라도 학교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

력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혐오표현, 폭력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오주

령, 박지선, 2019; 조무용, 김정인, 2016), 남성

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낮추기 위해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다차원적 접근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째,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시점에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변인간 시간적, 인과적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연구나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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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를 통해 변인간 인과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대상 중 여성 집단의

사례 수가 낮은 효과 크기에 대한 검증력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집단의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나타난 여성의 유의하게

낮은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 수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 학문으로 여겨지는 이공계 대학의 대

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연령대, 교육수준의 사람들에 비해 남성 집단

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높고, 여성 집

단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낮을 가능성

이 있고,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

령, 전공, 직업군 등의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표본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

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령, 전통적

으로 여성중심적이라고 간주되는 학문을 전공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

역할 고정관념, 양가적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해볼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중 아들과 딸에 대한 차

별적 대우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이성형제

가 없는 경우, 이성형제가 있다고 가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차별을 경험한 경

우와 가정된 상황에 대한 차별의 경험은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이성 형

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실제 차별의 경험

이 미치는 영향을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가부

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은 비록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것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이기는 하나 비표준화된 검

사이다. 추후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 타당화 과정

을 거친 문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의 기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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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Gender Through Gender Role Stereotypes

Yoonhee Sung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C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gender role stereotypes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Also, gender was tested for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gender role stereotypes. Gender was further tested as a

moderator of the indirect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Participants were 21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les=158, females=60) from a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was found to be mediated by gender role stereotyp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stres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as moderated by gender, in which the

link was significant only for males. Finally,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was indirectly related to

ambivalent sexism through gender role stereotypes only for male participants.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interventions to change individuals’ sexist attitudes and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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